
SK그룹, 2012년 19조원 투자한다!
시설부문 10조원에 R&D 2조원 … 자원확보에 에너지 매출 60% 투입

SK그룹이 2012년 사상 최대인 19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SK그룹은 2011년 투자금액인 9조여원에 비해 10조원 증가한 19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입사원 7000명을

채용키로 했다고 1월5일 발표했다.

19조1000억원은 하이닉스 인수 비용인 3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1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SK그룹은

2004년 이후 성장기반 확보 차원에서 설비와 R&D 투자를 크게 확대해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

해 오고 있다.

SK그룹은 19조1000억원 가운데 시설부문에 약 10조원, R&D에 약 2조원, 자원개발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며,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기 위한 자본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자원개발에서는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2011년 1조3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이 증가

한 2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이든 국가든 자원이 없으면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부국>

경영을 확대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에너지 사업의 매출 가운데 60% 이상을 수출하면서 석유와 가스, 석탄, 철광석 등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SK그룹은 2011년 5000명에 비해 40% 가량 증가한 사상 최대 인원인 7000명 이상을 채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1월3일 계열사 사장들과 오찬을 갖고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와 고용

을 늘려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국가경제가 강해진다”며 “하이닉스 인수가 마무리되면 2012년이 SK그룹 글로

벌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홍보담당 이만우 전무는 “하이닉스 인수를 계기로 그룹 전체가 성장에 대한 열기로 가득하다”며

“최태원 회장의 글로벌 성장경영 리더십 아래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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